1] 암페어 [ampere] : 전류의 국제 공인 단위로 기호는 A를 사용한다.

 

1A(암페어)는 도선(導線)의 임의의 단면적을 1초 동안 1C(쿨롱)의 정전하(정지한 전하, 양전하)가 통과할 때의 값이다. 1948년 국제도량형총회는 “진공 중에서 1m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인, 무한히 작은 원형단면적을 갖는 무한히 긴 두 직선 도체에 각각 흘러서, 도체의 길이 1m마다 2×10-7N의 힘을 미치는 일정한 전류”라고 정의하여 1960년 총회에서 이것을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로 결정하였다. 이것는 전자 6.25×1018개가 이동할 때 전류의 크기와 같다. 전류계(ammeter)로 전류를 측정한다.

 

2] 쿨롱 [coulomb/C] :  전하량의 단위. 1C(쿨롱)은 1A(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다. 쿨롬이라고 읽기도 한다.

 

쿨롱의 법칙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 같은 하위구조로 이루어진다. 전자와 양성자는 고유한 전기적 성질인 전하를 가지고 있다. 전하를 가진 물체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밀거나 당기는 힘의 크기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쿨롱의 법칙이다.

전하량
물체가 띠고 있는 전체 전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C을 쓴다. 한 개의 양성자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의 크기는 1.6*10^-19C으로 같지만 부호는 다르다. 즉,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가져 전하량이 -1.6*10^-19C이다.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원자의 전하량은 결국 0C이다. 전하량이 1C인 물체에는 양성자가 전자보다 1/(1.6*10-19) = 6.25*1018개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볼트 [volt] : 전위차(전압) 및 기전력(起電力)의 국제 공인 단위로 기호는 V를 사용한다.

 

 

1V는 1C(쿨롬)의 전하가 두 점 사이에서 이동할 때에 하는 일이 1J(줄)일 때의 전위차다. 또는 1A의 불변전류가 흐르는 도체(導體)의 두 점 사이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1W(와트)일 때의 전압 및 이에 상당하는 기전력을 말한다. 따라서 1V=1W/A로 나타낼 수 있다.

볼트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Volta(볼타)의 이름을 딴 것이다. 참고로 전류의 단위인 A(암페어)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A. M. Ampére(앙페르)에서, 저항의 단위인 Ω(옴)은 독일의 물리학자 Ohm(옴)에서 연유한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110V를 사용하였는데, 요즘에는 220V를 사용한다. 전선의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손실이 적고 송전효율은 높다.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계를 사용한다.

 

 

4] 옴 [ohm] : 전기 저항의 국제 공인 단위로 기호는 Ω(옴)을 사용한다.

 

1Ω은 기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도체의 두 점 사이에서 1V의 전위차(電位差)로 1A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저항이다. 이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1948년 이후 채택한 절대(絶對)옴의 정의다. 온도 0℃에서 질량 14.4521g, 길이 106.300cm인 고른 단면의 수은주가 지닌 길이 방향의 저항을 1Ω으로 하는 국제옴도 있다.

물리량의 단위에는 그 물리량과 관계있는 유명 과학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옴이라는 이름도 물리학자 G. S. Ohm(옴)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전류의 단위인 A(암페어)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A. M. Ampére(앙페르)에서, 전압의 단위인 V(볼트)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Volta(볼타)에서 연유한다.

 

 

5]  뉴턴 [newton] : MKS단위계에서 힘을 나타내는 절대단위로 기호는 N이다.

 

뉴턴의 기호는 N이고 1N은 105dyn(다인)에 해당한다. 중력가속도가 9.8m/s2인 지점에서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重力)의 크기는 9.8N이고, 1N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한 일은 1J(줄)이다.

6] 줄 [joule] : 에너지와 일의 SI단위. 기호는 J(줄). cgs단위로는 erg(에르그)를 쓴다.

 

1J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만큼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 또는 그렇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열과 일에 대해 업적을 남긴 영국의 물리학자 J.P.줄의 이름을 땄다. 
  
1J = 1N·m = 1kg·m²/s²  (MKS단위) 
   = (1000g)·(100cm)²/s² = 105dyn(다인)·100cm  (cgs단위) 
   = 107erg 

7] 와트 [watt] : 일률의 MKSA 단위.

 

기호 W. 1s(초)에 1J(줄)의 일을 하는 일률을 1W로 정한다. 1W=1J/s=107erg/s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자 J.와트의 이름을 딴 단위이다. 주로 전력의 단위로 쓰는데, 이 경우에는 1V(볼트)의 전압으로 1A(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전력의 크기에 해당한다. 한편 공업분야에서 쓰는 실용단위(實用單位) 1hp는 746W에 해당하는 양이다. 

 

8] 데시벨 [decibel/ dB] :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소리의 세기의 비를 상용로그 취해준 값에 10을 곱한 값이다.

 

소리의 세기와 측정하려는 소리의 세기의 비 값을 상용로그 취해준 다음 10을 곱해서 얻어지는 값이 데시벨(dB)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인 0dB을 기준으로 10dB씩 증가하는 경우 소리의 세기는 10배씩 강해진다. 20dB의 소리는 10dB의 소리보다 2배가 아니라 10배 강한 소리이고, 그러므로 0dB의 소리보다 10배의 10배, 즉 100배 강하다. 마찬가지로 60dB의 소리는 40dB의 소리에 비해 세기가 100배 강하다.

 

9] 헤르츠 [hertz/Hz] : 진동수의 단위. 진동 운동에서 물체가 일정한 왕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보일 때 초당 이러한 반복 운동이 일어난 횟수를 일컫는 말이다.

 

 

전자파(電磁波)의 전파(傳播)에 관한 연구로 알려진 H. 헤르츠(1857∼94)의 이름을 딴 것으로 사이클이라고도 한다.

1 헤르츠는 진동 현상이 있을 때 1초에 한번 왕복 운동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 Hz는 어떠한 현상이 1초에 100번을 반복 혹은 진동한다는 얘기이다. 헤르츠 단위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모든 현상에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하나의 예로써 정확히 맞는 시계의 초침은 1 Hz로 똑딱거린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10] 헨리 [henry] : 인덕턴스를 표시하는 국제표준단위(SI unit)이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매초 1A씩 변함에 따라 유도기전력 1V가 발생하면 회로의 인덕턴스가 1헨리(H)라고 한다. 단위의 이름은 전자기유도를 발견한 미국의 과학자 헨리(Josept Henry)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1893년의 국제전기학회에서 승인되었다.

 

상호 인덕턴스나 자체 인덕턴스를 표시하는 단위이다. 한 코일의 전류 변화가 초당 1A일 때, 다른 코일에 1V의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면, 상호 인덕턴스가 1헨리(H)라고 한다. 또한 코일이 하나 뿐일 때도 그 코일 자체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초당 1A의 전류변화에 의해 그 코일 자체에 1V의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면 자체인덕턴스 1헨리(H)라고 한다. 따라서 헨리를 다음과 같은 단위들로도 바꿔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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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유도를 발견한 미국의 과학자 헨리(Josept Henry, 1797-1878)의 이름을 따서 단위의 이름이 명명되었다. 기호 H로 표시하거나 henry로 표기하기도 한다. (코일)의 성질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헨리를 사용하며, 보통 μH(micro henry)를 쓴다. 인덕터 겉면에 컬러코드나 숫자로 그 크기를 표시하고 있으며, 통상 전기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덕터는 1μH~수H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물질의 투자율을 나타낼 때도 헨리 단위가 쓰이며, 예를 들면 진공의 투자율은 4∏×10 -7 H/m이다.

 

11] 몰 [mol] : 국제계량단위계에 의한 7가지 기본단위 중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계량 단위.

 

기호는 mol, M 또는 mole로 표시한다. 1몰은 원자량의 기준에 따라 탄소의 질량수 12인 동위원소 12C의 12g 중에 포함되는 원자의 수, 즉 아보가드로수와 같다. 이에 해당하는 6.02×1023 물질 입자(원자·분자·자유라디칼·이온·전자)를 포함하는 물질의 집단(또는 그 집단의 질량 또는 전하)을 1몰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수소원자 1몰에 포함된 수소원자의 개수는 6.02×1023 이며 질량은 근사적으로 1.008g이다. 수소분자의 경우에도 개수는 같고 질량은 2.016g이다. 물질의 양으로서 몰은 1971년 제14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제계량단위계(SI)의 기본단위로 채택되고, 한국에서는 1982년 4월 7일 계량법시행령에서 처음으로 미터·킬로그램·초·켈빈·칸델라 및 암페어와 더불어 7가지의 기본단위인 법정(法定)계량단위로 설정되었다.

 

12] 테슬라 [tesla] : 자석주위로 힘을 내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공간을 자속밀도(자기장)라 하며, 공간 한 지점에서 자속밀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국제단위(SI)가 테슬라이다. 기호는 T를 사용하며 자속의 단위인 웨버(Wb), 거리의 단위인 미터(m)로 Wb/m²로 정의된다.

 

1961년 국제순수 및 응용물리학 연맹(IUPAP)의 표준단위 및 그 정의에 관한 위원회에서 지정되었으며, 테슬라 코일의 고안자인 미국의 전기공학자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다른 물리량: 질량(kg), 암페어(A), 힘(N), 초(s), 쿨롱(C) 등으로 표현하면, 
T = Wb/m² = kg∙/(s²A) = N∙/(A∙m) = kg∙/(s∙C) 
가 된다. 테슬라는 MKS 단위인데 작은 단위계인 CGS단위로는 가우스(G)를 사용하며 1 T = 10,000 G 의 관계를 갖는다. 
 
자기장 주위로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때 입자는 로렌츠힘을 받아 자기장과 전하이동방향의 직각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때 받는 힘은 자기장 세기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힘 = 전하 ∙ 전하의 속도 ∙ 자속밀도 ∙ sin(θ) 

여기서 θ는 자기장과 전하의 이동방향과의 각도이다. 예를 들어 1쿨롱(C)의 전하가 속도 3m/s로 자속밀도가 2T(테슬라)인 자기장내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받는 힘(F)은 

F = 1(C) ∙ 3m/s ∙ 2T ∙ sin(90) 

sin(90)이 1 이므로 F=6 N(뉴턴) 이 된다.

 

13] 웨버 [weber] : 자기력선속의 MKSA단위이다. 기호는 Wb이고, 자기력선속밀도가 1만G인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인 1m2의 평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을 1Wb로 정한다.

 

기호 Wb. 자기력선속밀도(자기유도율)가 1만 G(가우스)인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인 넓이 1m2의 평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이 1Wb이다. 그 1억분의 1에 해당하는 CGS전자기단위를 1Mx(맥스웰)이라 한다. 즉 1Mx=1.00E-8Wb이다..

 

14] 칸델라 [candela] : 광도의 SI단위. 기호는 cd이다. 1cd는 진동수 540×1012Hz(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방향으로 1sr(스테라디안) 당 1/683W(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기호 cd. 1948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채택되고 1960년 국제단위계(SI)의 기본단위로 승인되었다. 칸텔라라는 이름은 수지(獸脂) 밀초(밀랍으로 만든 초)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1967년 개정된 정의는 101,325Pa(파스칼)의 압력에서 백금의 응고점온도에 있는 흑체(黑體)의 1/(60×104)m2의 표면에 수직인 방향의 광도를 1cd로 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신촉(新燭)이라고도 한다. 이전에 쓰이던 광도의 단위인 1촉은 1.067cd이다. 1979년에 개정되어 현재 쓰이는 정의에 따르면 1cd는 진동수 540×1012Hz(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방향으로 1sr(스테라디안) 당 1/683W(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여기서 스테라디안(steradian)은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에서 r2의 면적에 해당하는 입체각이다. 즉, 구 전체의 입체각은 4π sr이 된다.

 

15] 절대온도 [絶對溫度, absolute temperature] : 물질의 특이성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온도을 가리킨다. 1848년 켈빈이 도입하였으며, 켈빈온도 또는 열역학적 온도라고도 한다. 통계역학적으로 엔트로피를 알면 절대온도 T를 구할 수 있다.

 

1848년 켈빈(W.톰슨)이 도입하였다. 기호는 K(켈빈)으로 표시한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정해진 온도로, 이론상 생각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온도단위를 갖는 온도를 말한다. 국제도량형위원회는 모든 온도 측정의 기준으로 절대온도를 채택하고 있다.

섭씨온도의 경우 1기압에서 물의 어는점을 0℃로, 끓는점을 100℃로 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로 물의 특이성을 이용하여 온도를 나타낸다. 화씨온도의 경우에도 1기압에서 물의 어는점을 32℉, 끓는점을 212℉로 정하고, 이를 180 등분한 온도로 물의 특이성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절대온도는 물질의 성질에 의존하지 않는다. 절대온도 외의 대부분의 온도는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계산을 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쉽게 말하면 10℃의 2배를 20℃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절대온도의 경우엔 100K의 2배는 200K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다양한 과학 공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절대온도의 눈금 간격은 섭씨온도와 같다. 그리고 절대영도는 섭씨로 -273.15℃이다. 따라서 섭씨온도 t와 절대온도 T 사이에는 T = t + 273.15의 식이 성립한다. 절대온도로 물의 어는점은 273.15K, 끓는점은 373.15K이다.

 

16] 파스칼 [Pascal] : 압력의 단위이다. 1파스칼은 1제곱미터의 넓이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질 때의 압력을 의미한다. 기호는 Pa를 쓴다.

 

국제단위계(SI)에 등록된 유도단위(derived unit)이다. 기호는 Pa를 사용하며, 1P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Pa = 1[image: image1.png]


= 1[image: image2.png]




일기예보 등에서 압력의 크기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인다. 일상에서 1Pa는 매우 작은 양이기 때문에 1헥토파스칼(1hPa = 100Pa) 또는 킬로파스칼(1kPa = 1000 Pa) 등을 많이 사용한다.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수은을 이용하여 기압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던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1971년 제14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결정되었다.

 

 

17] 리터 [liter] : 미터법에서 부피의 단위이다. 1dm3와 같은 부피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익체나 기체의 부피를 재는 특수한 용도의 단위였으나 지금은 일반적인 부피의 단위로 쓰인다.

 

기호 ℓ 또는 L. 1ℓ=1dm3(=1,000 cm3). 처음에는 순수한 물 1kg의 1atm 하의 최대밀도(4℃)에서의 부피라고 규정했는데, 물 1dm3와 같은 중량을 목표로 한 킬로그램원기가 약간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1ℓ는 1.000028dm3가 되었다. 이 값은 1961년까지 쓰였는데, 같은 해 국제 도량형위원회에서 리터를 1dm3의 별명(別名)이라고 규정지었다. 리터의 보조계량단위로서 dℓ(데시리터:1ℓ=10dℓ), mℓ(밀리리터:1ℓ=1000mℓ)가 있다. 계량법(計量法)에서는 변경 전에는 액체 ·기체용 특수용도 단위로 쓰였으나, 1967년 일반적인 부피의 단위로 되었다. 이름은 유럽의 옛 부피 단위인 리트론(litron)에서 유래한다.

 

18] 천문단위 [天文單位, astronomical unit] : 천문단위거리 또는 태양거리라고도 한다. 약 1.496×1011m로 하며, AU로 표시한다. 주로 태양계 내의 천체 등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로 쓰인다. 1922년의 국제천문연합에 의해서 승인된 조드렐뱅크 천문대의 수치에 의하면(1.49600±0.00005)×1011m로 되어 있다.

 

19] 파섹 [parsec] : 우주공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기호는 pc, psc를 사용한다. 연주시차가 1"인 거리로서, 1 pc은 3.26광년이다. 절대등급은 천체들이 10pc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 밝기이다.

 

기호 pc 또는 psc. 1 pc은 3.26광년, 또는 20.6만AU(천문단위:태양과 지구간의 거리)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로는 3.09×1013km이다. 연주시차(年周視差)가 각거리로 1"인 거리를 말한다. 시차(parallax)와 초(second)의 두 낱말에서 머리를 따서 만든 말이다. 1000 pc은 1kpc이라고 한다. 1000,000pc은 1Mpc라고 한다. 광도의 절대등급(絶對等級)은 모든 천체가 10 pc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이다.

 

20] 루멘 [lumen] : 광속의 실용단위로 기호는 lm으로 나타낸다. 1㏅의 균일한 광도의 광원으로부터 단위입체각의 부분에 방출되는 광속을 1lm으로 한다.

 

기호는 lm으로 나타내며, 국제단위계에 속한다. 1㏅의 균일한 광도의 광원으로부터 단위입체각의 부분에 방출되는 광속을 1lm으로 한다. 전구면(全球面)의 중심에 대한 입체각은 4π이므로, 1㏅의 점광원(點光源)에서 방출되는 전광속(全光束)은 4πlm이 된다.

 

21] 럭스 [lux] : 조명이 밝은 정도를 말하는 조명도에 대한 실용단위로 기호는 lx이다. 1㎡의 넓이에 1lm(루멘)의 광속(光束)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의 면의 조명도, 즉 1cd(칸델라)의 점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는 광선에 수직인 면의 조명도가 1㏓이다. 미터촉광은 광도의 예전 단위로서, 1.0067cd가 1촉(燭)에 해당한다.

 

22] 미터 [meter] : 길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기호는 m이다. 1983년 제17차 CGPM에서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라고 정의했다. 미터란 그리스어의 ‘재다’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원래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지구자오선 길이의 1/40000000 을 1m로 할 것을 제창하고, 이를 토대로 백금미터원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원기는 그 보관장소의 이름을 따서 메트르 데 아르시브(Mètre de Archives)라고 했다.

 

22] 그램 [gram] : 기호 g. kg의 1/1000. 1795년 프랑스에서 공포된 미터법의 기본단위로서, 1dm 의 1/1000 의 물의 질량이라 정의되었으나, 후에 kg의 1/1000 로 바뀌었다. 그램이란 ‘작은 무게’라는 뜻의 그리스어(語) gramma에서 딴 것이다. 또 힘의 단위인 g중(重)을 생략해서 단순히 그램이라고도 한다.

 

23] 바 [var] : 무효전력의 MKSA단위.

 

기호는 var. 실효값 1 V인 사인파 전압을 가했을 때, 그와 위상이 90° 다른 실효값 1A의 사인파 전류가 회로에 흘렀을 때의 무효전력이 1var이다. 1var ＝1V ·A＝1m2 ·kg ·s-3 

 

24] 바 [bar] : 압력의 단위.

 

기호는 bar 또는 b. 1바＝10 5N/m2＝10 6dyn/cm2. 1911년 노르웨이의 V.비예르크네스에 의해 도입되어 14년 기상통보에 사용되었다. 1바의 압력은 해면에서 100m 정도의 압력으로, 기상관계에서는 이 단위가 너무 크므로 그 1/1,000인 밀리바(mb)를 쓴다. 1기압은 수은주 760mm의 압력으로, 1,013.250밀리바에 해당한다. 이 밖에 압력의 CGS단위로는 바리에가 있다. 

 

25] 수은주미터 [水銀柱─, meter mercury column] : 압력의 실용단위.

 

기호는 mHg. 표준중력가속도(標準重力加速度)에서 밀도가 13595.10kg/m3 인 수은의 밑면에 미치는 압력이다. 보조단위로서 mmHg(수은주밀리미터)가 있으며, 1mHg=103mmHg이다.


[image: image3.png]1Ulsan 2, 2
e I/ m® 0 13332241 / m

1.333224bar = 1333.224kPa
1torr = 1.333224mbar = 1.333224kPa







의 관계가 있다.

 

26] 토르 [Torr] : 압력의 단위. 기호는 torr이며, mmHg와 같은 단위이다. 표준대기압(=101,325dyn/㎠)을 760torr로 정의하며, 진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E.토리첼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기호 torr. 표준대기압, 즉 101,325dyn/㎠(다인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760torr로 정의한다. mmHg와 함께 SI단위는 아니며, 진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1torr = 1mmHg = 133.332N/m2(뉴턴 퍼 제곱미터) = 133.332Pa(파스칼) = 1.333224mbar(밀리바)

27] 칼로리 [calorie] : 열량의 단위로서, 1atm에서 순수한 물 1g을 14.5℃에서 15.5℃까지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 칼로리로 정의한다. 보통 'cal'이라고 나타낸다.

 

14.5℃에서 15.5℃까지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5°칼로리라 하고, 기호로는 cal15로 나타낸다. 임의의 온도 t℃에서의 기호는 calt이다. 

국제도량형위원회는 1cal=4.186J(줄)이라 정하고 줄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평균칼로리는 0℃의 순수한 물 1g을 100℃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의 1/100이다. 영양학에서 말하는 칼로리는 이 평균칼로리의 1000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대(大)칼로리(기호 Cal; C가 대문자) 또는 킬로칼로리(기호 kcal)라 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식품의 열량표에서 접하는 열량의 단위인 칼로리가 바로 Cal, 즉 cal의 1000배에 해당하는 kcal이다. 즉, 300Cal의 빵이 있다면, 이 빵은 300kcal에 해당하며, 300000cal라고 할 수 있다.

 

28] 베크렐 Bq (Becquerel) : 방사능 물질이 방사능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위한 방사능의 국제단위(SI)로 베크렐(Bq)로 표시한다. 종전에는 방사능 단위로 큐리(Ci)를 사용하였다. 베크렐선을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투안 앙리 베크렐(Antoine Henri Becquerel, 1852~1908)의 이름에서 붙였다.

 

방사성 원소는 여러 방사선을 방출한다. 이 때 방사성 원소의 방사능은 방사성 시료가 단위시간 동안 붕괴를 일으키는 평균 횟수(붕괴 횟수/시간)로 측정된다. 1Bq의 방사성 물질은 1초당 1번의 붕괴를 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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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의 초기 단위는 퀴리(curie, Ci)이고, 1퀴리는 37,000,000,000베크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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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나노 퀴리(nCi)는 37베크렐(37Bq)이다.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능 단위와 방사선량 단위를 사용하며, 방사선량의 단위는 흡수선량 단위와 등가선량 단위로 나눌 수 있다. 방사능 단위는 국제단위(SI)로는 베크렐(Bq=/s)을 사용하고 종전단위로는 큐리(1Ci = 3.7 × 1010 Bq)를 사용했다.

 

29] 그레이 [gray] : 기호 Gy. 1Gy＝1J/kg이다. 단위 래드(rd)와의 관계는 1rd＝1cGy＝10-2 Gy이다. 영국의 방사선 물리학자 L.H.그레이(1905∼1965)의 이름을 따서 붙인 단위명이다.

 

30] 시버트 [sievert] : 선량당량의 단위이다. 기호는 ㏜이며, 줄/킬로그램(J/㎏)에 대한 고유명칭으로, 이 단위를 사용하기 전에는 렘(rem)을 사용하였으며, 1㏜는 100rem와 같다.

 

기호는 ㏜이며, 줄/킬로그램(J/㎏)에 대한 고유명칭이다. 1979년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SI)의 단위로 채용되었고, 명칭은 스웨덴의 물리학자 R.M.시버트에서 유래하였다. 

선량당량이란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방사선을 방호할 목적으로 종류와 에너지가 다른 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여 최근에 정의되었다. 이전에는 단위로 렘(rem)을 사용하였다. 1㏜는 100rem에 해당한다.

 

 

 

 

파스칼 / 헨리 /와트 / 웨버 …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른 단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들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단위들과 구분해서 따로 단위를 쓰기때문에 적어드렸습니다

 

속도 나 가속도의 단위같은건 m와 s 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고 따로 단위를 쓰지 않기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껀 알아 두시면 좋음....

 

 

1] 라디안 [radian] : 호도법에 의한 각도의 단위.

 

호도(弧度)라고도 한다. 기호는 rad이다. 주로 이론상의 연구에 사용된다. 반지름 r인 원에서 원주상에 길이 r인 원호(圓弧)를 잡았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 또는 1호도라 한다. 따라서, 원을 일주(一周)하는 각도 360°는 2π라디안이고, 반원의 각도 180°는 π라디안이다.

같은 각도를 60분법(分法)으로 나타냈을 때를 x°,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를 θ라디안이라 하면, x와 θ의 관계는 x/180＝θ/π이다. 또 π＝3.1415…을 원주율로 하여 1라디안≒180°/π≒57° 17' 45″가 된다. 그러나 이론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는, 각의 라디안을 그대로 각의 크기로 정하여 다룰 때가 많다. 라디안에 의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θ,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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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가 있다. 

 

2] 마일 [mile] : 로마 시대에 사용된 행군한 거리를 나타내는 기호에서 유래한 것으로 mi 또는 mil으로 쓴다. 1mi은 1760yd로서 1.609344km에 해당한다.

 

3] 야드 [yard] : 기호는 yd. 1yd는 3ft, 즉 36inch(인치)에 해당한다. 영국에서는 상무부에 보관되어 있는 국제표준야드의 62℉에서의 값으로 규정하고, 미국에서는 미터원기를 기준으로 하여 3,600/3,937m로 환산되고 있다. 양자에는 다소의 차이(영국에서는 0.9144m, 미국에서는 0.9144018m)가 있으나, 현재는 0.9144m로 협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0.9144m를 채택하고 있다.

 

4] 인치 [inch] : 기호는 in. 1야드의 1/36, 1피트의 1/12을 1in로 정한다. 영국과 미국은 법령상의 야드 값이 약간 다르므로 인치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실용상 양국이 1in를 2.5399cm로 정하고 있다. 엄지손가락의 나비와 같은 크기의 양으로 잡은 데 기원한다고 한다.

 

5] 푸트 [foot] : 기호 ft. 1 ft=1/3 yd(야드)=12 inch(인치)=0.30479 m이다. 사람이 걷는 한 발자국의 폭의 길이에서 유래하였다. 복수일 때는 피트(feet)라고 한다.

 

6] 파운드 [pound] : 기호 lb. 1 lb는 16 oz(온스)이고 0.453 kg에 해당한다. 1584년 엘리자베스 1세 때 7000 gr(그레인)의 상용(常用)파운드로서 대략 확정되었고, 이 때 5760 gr의 트로이파운드도 정해져 87년 귀금속 및 약용에만 쓰일 것이 결정되었다. 상용파운드는 1855년 영국에서 법률로 정해졌으며, 영국의 상무부(商務部)에 보관되어 있는 표준 파운드원기(原器)의 질량을 기본단위로 한다. 파운드원기는 순백금으로 만든 원통형이며 지름 약 3 cm(1.15 inch), 높이 약 3.5 cm(1.35 inch)인데 P.S.18441 lb라고 찍혀 있다. 영국이 파운드원기를, 미국은 킬로그램원기를 기준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그 출발점은 다르다. 영국에서는 1 lb를 453.59234 g으로, 미국에서는 453.5924277 g으로 정하고 있어 1958년 두 나라와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가 함께 참여하여 1국제파운드를 0.45359237 kg으로 통일하였다.

 

7] 온스 [ounce] : 야드-파운드법의 질량, 부피의 단위이다. 단위는 oz이며, 질량을 표현하는 1oz는 28.35g이다. 귀금속용의 트로이온스(oz.t.)와 약품계량용의 약용온스(oz.ap.)도 있다. 부피를 표현할 때는 1fl.oz.=28.413062㎖ 또는 29.57353㎖이다.

 

 

